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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JPIC 소식] 고통받는 피조물과의 연대(1) 

 
 

비단에 수를 놓는다는 뜻을 가진 ‘수라’는 한반도의 서해안에 위치한 갯벌입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처럼, 이 갯벌은 

바다의 정화와 풍부한 생명의 다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수라갯벌은 32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‘새

만금 간척사업’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입니다. 이 간척사업은 해안지역을 따라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여 보다 많은 

산업발전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어업을 통한 생계수단을 잃게 함

으로써 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. 지금 이 마을은 황폐해졌고 생태계에도 최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

왜나면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수만 종의 바다생물들과 식물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잃어 버렸고 철새들은 그들의 기착지

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. 더군다나, 최근 한국정부는 수라갯벌을 간척함으로써 그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

발표했습니다.  

많은 피조물이 이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죽었음에도 아직 여러종의 생물들과 식물들은 수라갯벌에 살아있습니다. 유네

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위원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“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

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,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‘탁월한 보편적 가치’가 인

정된다.” 그러기에 우리는 수라갯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많은 지역민들과 20년이 넘게 수라갯벌의 생태

계를 조사해온 시민생태조사단과 한국의 4대 종교-천주교, 개신교, 불교, 원불교-는 신공항을 짓겠다는 결정을 반대하기 

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. 

2023년 11월 6일에 인천, 평화의 모후 관구 수녀들은 갯벌복원 기원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. 이 미사는 한국주교회의 

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최하였고 수도자를 포함한 약 300명의 사제, 평신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. 미사에서 우리는 전세

계에 걸쳐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피조물, 특별히 새만금에 있는 피조물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으며 수라갯벌에 신

공항을 짓겠다는 정부의 결정의 철회를 위해 소리를 높였습니다. 미사 후, 참석자들은 공항을 짓게 될 장소인 수라갯벌

로 향했고 그곳에서 날아다니며 먹이를 잡고있는 많은 철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 

모든 이들은 갯벌이 원래의 생명령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공동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를 

멈추게 해 달라고 마음모아 기도했습니다.   


